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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작업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감정에서 출발한다. 감정은 흩어지고, 스며들

며, 표류하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러한 감정의 상태는 비물질적으로 증발하는 순간과 

육체 를 짓누르는 무게를 지닌 순간 사이를 오간다. 때로는 아무런 실체도 없고, 때로는 

분명 한 무게를 지닌다. 나는 이러한 모순을 지각하고, 상상하며, 다시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나 자신의 위치를 질문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긴장 속에서 단절이 아

닌 점 진적인 변화를 통해 삶의 경험을 통과해 나간다.  

'변형(Transformation)'은 내 작업의 중심 개념이다. 현실이 왜곡되어 비현실로 넘어가는 

경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잠재적이고 격렬한 감정의 힘이 드러난다. 

그 힘으로부터 탄생하는 형상들은 혼성적이고, 파편화되어 있으며, 상처 입었거나 의도적 

으로 미완의 상태에 머문다. 이러한 형상들은 인간 존재의 경계를 질문하는 사유의 형상 

으로 기능한다. 그것들은 인간 중심적 전제들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동시 

에, 인간이라는 존재의 조건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유할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  

나의 시각 언어는 혈관, 골격 구조, 세포 조직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 내부의 구 

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조직들은 생명의 표면 아래에서 조용히 작동하며 살아 있는 존 

재를 지탱한다. 그것들은 몸을 더 이상 고정된 형태가 아닌, 끊임없는 변형과 긴장, 그리 

고 취약성이 교차하는 장소로 바라보게 한다. 따라서 나의 회화 공간은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 머물며, 존재를 관통하는 연약함과 불완전함, 그리고 덧없음을 품고 있다.  

나의 작품은 하나의 선형적인 이야기나 외부의 설명을 통해 해석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것들은 오히려 이미지 자체의 논리에 의해 유지되는 감정의 자율적인 잔여물로 존재한 

다. 각각의 회화는 내면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압력이자, 몰입과 분출, 절제와 과잉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흔적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형의 공간 속에서 회화는 더 이 

상 세계를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닐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끊임없이 새롭게 상상하고 재구성하는 장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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